
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 봅시다. 

더 멋진 방법
 �이야기를 읽고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 봅시다.

그림을 보고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 봅시다.

훈장님이 
뭘 드시는 

걸까?
아이고, 원님! 

여기까지 
웬일이십니까?

뭐, 원님이 
오셨다고?

귀동아, 원님은 
어디 계시냐?

꾸, 꾸, 꿀이라니?
어린아이가 이걸 
먹으면 죽는단다.

우와, 
꿀이잖아! 원님인 줄 

알았는데, 
아니었나 봐요.

얘들아, 병풍 뒤에 
꿀이 있어.

훈장님, 저희도 
꿀 주세요!

얘들아, 
걱정하지 마.

아이고, 
머리 아파.

나는 옆 마을에 볼일을 
보러 갈 테니 열심히 
공부하고 있거라.

드디어 꿀맛을 
보는군!

내가 저 꿀을 

꼭 먹고 말 테야.

네!

얘들아, 우리 
꿀맛 좀 볼까?

나도, 나도.그러다 혼나면 어째?

아이고, 이걸 어째! 

벌써 다 먹었네!

야, 
엄청 달다.

…….

그런데 왜 

죽지 않는 

걸까요?
이놈들, 도대체 

이게 무슨 일이냐?

훈장님, 제가 실수로

벼루를 깨뜨렸습니다. 

그래서 단지에 든

약을 먹었어요.

흑흑!

우린 이제

훈장님한테

혼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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걱정 상자

도마뱀 주주는 걱정이 많아요.

요즘 들어 잘 웃지도 않고요.

호랑이 호는 주주의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을 찾아 주고 싶어요.

“주주, 이리 와 봐.”

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.

“웬 상자야?”

“여기에 네 걱정을 담는 거야.”

“휴우, 이게 다 내 걱정이야.”

“우아, 걱정이 산더미네!”

호의 놀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.

“주주, 괜찮아, 괜찮아! 이제 걱정 상자를 멀리 보낼 테니까.” 

호는 주주의 걱정 상자를 커다란 새총에 걸었어요.

걱정 상자가 저 멀리에 떨어졌어요.

“주주, 어때? 작아 보이지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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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예쁘게 색칠도 해 봐.”

호와 주주는 걱정 상자를 꾸몄어요.

“주주, 어때? 달라 보이지?”

걱정 상자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.

“이제 좀 더 멋진 방법으로 해 볼까?”

1   주주가 요즘 들어 잘 웃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?

1	 「걱정 상자」를 읽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.

2	 호가 주주의 마음을 편하게 만든 방법은 무엇인지 써 봅시다.

2   호는 주주에게 상자에 무엇을 담으라고 했나요?

3   주주는 어떻게 해서 상자를 달라 보이게 했나요?

나에게 멋진 방법이 

또 있지!●  

  

●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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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	 그림에 알맞은 낱말을 써 봅시다.

4	� 「걱정 상자」를 다시 읽고 글의 마지막 빈칸에 들어갈 방법을 상상해 

봅시다.

5	 나의 걱정을 상자에 담아 보고 걱정 상자를 꾸며 봅시다.

색 칠 하 다

꾸 미 다

흔 들 리 다

배움 다지기

  그림을 보고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 보았나요? 

  이야기를 읽고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 보았나요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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